
10-8-2017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22:1-31 

본문말씀: 이사야 50:5-11 

말씀제목: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 

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0:6)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욕과 고통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도우심으로 

인해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것을 아시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드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옷처럼 

낡아질 것이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혼은 지옥에서 불꽃에 둘러싸여  슬픔 가운데 

누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칠백 여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대로 유대 땅에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끓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마 26:67,68; 

27:28-30) 

 

           주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막 10:33-34) 

 

            주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의 

침례를 받은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에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 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1)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도로서 그가 받은 고난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아무 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 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후 12:10-11)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시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마 16:24-27)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더 이상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신은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너희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 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고전 11;1, 

빌 3:17-21)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오래 전  아삽도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 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니이다."(시 73:9) 

          주 예수께서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 16:36-38)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개체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분의 

영원한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 

취한 갈비뼈로 만든 이브를 본 아담이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창 2:23)고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미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엡 5:30)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